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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게 석유화학 및 방위 사업을 매각하겠다고 나섰을 때 놀라지 않은 화학산업 종사자는 없었을 

것이다.

삼성이 어떻게…, 한화가 삼성을…?

삼성그룹이 전자 및 스마트폰 관련 네트워킹 사업에 주력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석유화학 사업을 매각할 것

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. 아무리 삼성석유화학의 PTA 사업이 어렵고 적자가 쌓여간다고 할지라도 일순간에 

매각할 수 있을까?

1988년 국내 화학시장에 회오리를 몰아치겠다는 포부를 안고 출범했던 삼성종합화학이 IMF 경제위기 때 삼성토탈로 

변신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아예 매각하고 철수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.

더군다나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, 방위사업체 2사를 묶어 총 1조9000억원 수준에 넘긴다는 소식에 자기 눈을 의심

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이다. 삼성석유화학은 적자가 쌓여가니 설비투자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

했으나 삼성토탈을 포함하면 설비투자액이 7조-8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1조원 수준에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

않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석유화학 시장 전반의 흐름으로 판단하면 삼성과 한화가 합

의한 거래액수가 그리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. 국내 

석유화학기업들이 중동의 천연가스 베이스 공세에 미국의 셰일가스 

대두,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궁지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.

특히, 삼성과 한화가 M&A를 발표할 무렵에는 국제유가가 폭락하

기 시작했으니 승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석유화학 사업에 매달리

기보다는 주력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

다. M&A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이전이었겠지만…

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보아서는 아니 되는, 절대 보지 아니해야 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. 한화에 매각되

는 삼성4사 직원들이 사무직과 생산직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까지 매각반대 투쟁에 나서 서울 및 공장에

서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현장실사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. 이면에는 1억원이 넘는 위로금을 요구하면서…

삼성그룹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헐값에 매각하는 판이니 위로금 요구를 받아들여줄 리 만무하고, 한화그룹도 사

업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려 승부를 걸겠다고 인수하는 판에 계약에도 없는 위로금까지 

지급해야 할 판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.

삼성그룹이 석유화학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석유화학 자체의 사업성도 없지만 석유화학 부문의 연봉수준이 지나치

게 높고 삼성종합화학이나 삼성토탈의 수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매각을 결정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.

국내 화학기업의 연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석유화학이나 화학기업의 CEO가 대부분 화학공학이나 관련학문

을 전공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. 비전공자가 감히 화학사업을 책임질 수 있어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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